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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 IN NORTH CAROLINA 
 
North Carolina’s winning combination of location, workforce, existing industry 
strength, and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makes it a leading destination for 
domestic and international companies alike. The state boasts the fastest growing large 
economy in the U.S. and consistently ranks among the top five in internationally 
recognized business environment rankings. 
 
North Carolina has the 9th largest state population in the U.S. with over 10 million 
residents. The state’s low cost of living and highly educated workforce further 
contribute to its favorable business environment. Companies also benefit from North 
Carolina’s concentration of research & development activity.  
 
Advantages of doing business in 
 
North Carolina include: 
• Skilled labor force 
•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 Convenient market access 
• Top-ranked industry support 
• Exceptional quality of life 
 
Korean Companies prosper in North Carol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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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모이는 곳, 노스캐롤라이나주 

 

Apple Campus & Engineering hub, 2021. 4 월 발표, 3000 명 고용 

Google Cloud, Durham, 2021. 3 월 발표, 1000 명 고용 

Fujifilm Diosynth Biotechnologies, 2021 년 3 월 발표, 730 명 고용  

Pratt & Whitney, 2020 년 10 월 발표, 800 명 고용 

 

노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 평균보다 저렴한 업무비용과 낮은 전력비, 물류 네트워크 등 최적의 

비즈니스 환경을 제공합니다. 주도 랄리(Raleigh)를 중심으로 Durham, Chaple Hill 을 잇는 

Research Triangle Park (RTP) 지역에는 애플, 구글, 레드헷 등의 IT 기업과, 화이자, 바이오젠, 머크 

등의 BT 기업들이 군집해 있습니다. 제 2 의 맨해튼으로 불리는 샬럿 (Charlotte)에는 Bank of 

America 의 본사를 비롯 많은 금융 회사들과 글로벌 기업들의 본사가 있습니다. 또한 Nascar (전미 

자동차 경주 협회) 명예의 전당이 있어 자동차 튜닝 등의 모터 스포츠 산업이 발달해 있습니다.  

하이포인트(High-point)는 가구 산업이 발달한 지역이며, 페야빌 (Fayetteville)은 미국 육군 

공수부대 기지인 Fort Bragg 가 있는 곳입니다.  

 

Bank of America, Lowe’s, Duke Energy, Nucor 등 15 개의 포츈 500 기업이 있으며 듀크 대학교,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 힐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인재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Right to Work State 로 노조가 없으며, 주 법인세는 2.5%로 법인세를 

부과하는 주 중에서는 최저입니다.  2021 년 현재 31 개의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위치한 한국 기업 

 


